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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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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제19대 지사장으로 전승민(52) 지사장이 1일 취임했다.

전 지사장은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와 충북대 농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농어촌공사 입사 이래 본사 기반사업처, 대단

위간척처,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최근까지 충북지역본부 농어촌개발부장과 기반사업부장을 역임하며 충북지역 농어촌 발전에 기여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충주제천단양지사장으로 임명된 그는 "지사에서 수행하던 기존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충주제천단양지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지사장의 풍부한 경험과 지역 밀착형 리더십은 충주제천단양지사의 경영환경 개선과 신사업 발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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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농어촌공사 충주
제천단양지사 전승민 신
임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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